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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별밴드의멋진무대

뮤지컬배우민우혁씨(오른쪽)가참가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소통의 장(場) 달빛동맹 한

마음 행사인 2017 달빛소나기가 지난 18일과 19일 대구시 북구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달빛소나기는 광주일보와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대구시

가 후원한 행사로 광주대구 청년의 유대 강화와 양 지역간 상생의 가

교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

통+나눔+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청년 40명과 대구청년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들은 18일 열린 소통 프로그램인 달빛소통(문화콘텐츠 탐방)을 통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 구 제일모직 부지에 조

성된 곳으로 벤처창업존 문화벤처융합존 주민생활편의존 삼성존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달빛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청년들은

16개 팀으로 나뉘어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

졌다

달빛나눔 행사의 멘토 특강에는 뮤지컬배우 민우혁씨가 강사로

나서 자신의 어린시절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강연했

다

또 양 지역 공연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도 풍성하게 펼

쳐졌다 이날 열린 달빛콘서트에는 대구지역 공연팀 딤프 뮤지컬 스

타가 뮤지컬 갈라 쇼를 선보였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DOT cul�

ture가 EDM파티를 진행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파이널

콘서트에는 여우별밴드가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광주 참가자 권태훈(28)씨는 예술문화활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즐겁

고 좋다며 새로 생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등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

간을 가졌다 내년에 열릴 광주행사에도 꼭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달빛기쁨 뮤지엄 투어가 진행

됐다 참가자들은 대구시 중구에 소재한 대구한의약박물관과 향촌문

화관 등을 자유롭게 구경하며 새로운 추억과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참가자들은 지리를 모르는 광주 참가자들을 안내하며 골목 곳

곳에 숨겨진 맛집도 알려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우의를 다졌다

무엇보다 뮤지엄투어는 양 지역 청년들의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는 시간이었다

대구 참가자 이승준(28)씨는 광주에서 온 청년들과 하루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며 정이 들었다며 박물관과 문화관 등을 함께 돌아보며

이야기를 해보니 광주와 대구가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이번 인연으로 광주대구 청년 간에 창작 예술활동에 대한 조언과 도

움을 주고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 행사는 매년 상반기 광주에서 열리며 하반기에

는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로소통하고나누니기뻐요

18일대구시북구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열린달빛동맹한마음행사 2017 달빛소나기에참가한광주와대구시민들이즐거운시간을보내

고있다 영남일보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광주일보영남일보 주최 2017 달빛소나기

광주대구 청년 120여명 대구서 소통의장

벤처창업존생활편의존삼성창조캠퍼스탐방

뮤지컬배우민우혁의 멘토 특강

대구한의약박물관향촌문화관투어

골목맛집탐방 하룻만에정들었어요

연 2회 달빛모임내년상반기광주서


